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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벼 안전 물관리를 위한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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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환경농업연합회

[서론]

기상이변에 따른 최근 가뭄발생 빈도가 높아져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지고 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는 환경 

개선에 의한 드렁허리, 들쥐, 두더지 등의 개체수가 많아져 논두렁 구멍 발생에 의한 관개수 유실이 심각하고 매년 모내기 전 

논두렁 보수작업으로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관개수 유실로 논 바닥이 드러나면 벼 생육이 불균일해지며 잡초발생이 

많아져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효과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충남 홍성군 친환경 벼 재배단지의 농가포장에서 5월 하순 논두렁에 깊이 70cm로 두께 1T(1mm)의 비닐필름을 매설하였으며 

대조로 관행 논두렁을 유지하여 6월 16일 포트묘(대보)를 재식거리 33×25cm로 기계이앙 하였다. 친환경 재배단지로 화학비

료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방제를 위해 왕우렁이를 투입하여 재배관리 하였다. 농가포장의 논물관리를 위해 이앙 후 30일간 용

수공급 빈도와 10일간 매일같이 논물의 수위를 조사하였다. 잡초방제 효과는 이앙 후 60일인 8월 중순에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앙후 30일간 논물 공급횟수를 조사한 결과 논두렁 물막이판을 설치한곳은 30일동안 5회 물을 공급하였지만 관행 논은 9회 

논물을 공급하였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각했던 8월 상순 10일간의 논물깊이는 관행의 경우 하루 평균 0.8cm로 0.2에서 

최대 1.2cm까지 물이 줄어들었으며 물막이판을 설치한 논은 평균 0.5cm로 그대로 이거나 최대 0.8cm까지 줄어들었다. 하루 

평균 유실되는 물의 양을 계산해볼 때 증발되는 양과 함께 물막이판을 설치한곳이 관행대비 38% 논물손실을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잡초발생량은 물막이판을 설치한곳에 비해 관행 논에서 피, 여뀌바늘, 물달개비, 알방동사니 등 다양한 초종이 분포하

였으며 특히 피의 발생량이 42g/㎡으로 가장 많았다. 물막이판을 설치한 논의 잡초발생량은 18.6g/㎡으로 관행대비 71.8%가 

줄어 잡초방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행의 경우 잦은 논물공급과 유실로 왕우렁이의 잡초방제율이 떨어졌고 

특히 논바닥이 드러나 피가 우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벼 생육특성은 물막이판을 설치한 논의 벼 수수 및 영화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두렁 물막이판의 설치는 반영구적으로 논두렁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수절약과 심수재배를 

가능하게 하여 노동력절감과 잡초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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